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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발말똥게, 창원 봉암갯벌에 생명을 더하다
 - 해수부, 해양보호생물 인공증식 성과를 습지보호지역 생태계 복원으로 연결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월 13일(화) 인공증식한 해양보호생물 붉은
발말똥게 500개체를 경상남도 창원시 봉암갯벌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붉은발말똥게는 붉은빛을 띠는 집게다리가 특징이며, 갑각의 길이는 약
3cm, 폭은 약 3.5cm이다. 주로 서·남해와 제주도의 하구·연안습지 주변의
돌담과 풀밭 등에서 서식한다. 과거에는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연안 개발 등
서식지 파괴로 인해 개체 수가 급감하여 현재 해양보호생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이번에 방류하는 붉은발말똥게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 사업을 통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김현태)과 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 공동 연구팀이 
실내 인공증식에 성공하여 성체로 성장한 개체들이다. 방류 대상지인 봉암
갯벌은 2011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갈대와 같은 염생식물 
군락이 형성되어 있고, 담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붉은발말똥게가
서식하기 적합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방류를 통해 자연개체군의 
확대와 해당 지역의 생물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김현성 해양생태과장은 "해양보호생물의 복원을 위해서는
개체를 증식하는 노력과 생물들이 살아갈 서식지를 지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증식 성과가 해양
생물 다양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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